
아이돌 스타 동방신기가 최근 소속사 SM과의 분쟁 속 일본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

인다.

동방신기의 일본 소속사 에이벡스는 6일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에 있어 동방신기의

활동을 전폭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동방신기를 따뜻하게 지켜봐 달라"고 공지했다.

에이벡스 측은 또 "양측에게 동방신기 해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이는 SM엔

터테인먼트와 3명의 멤버들이 앞으로 예정된 일본 활동을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다"고 밝혔다.

일본 소속사 에이벡스가 동방신기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최근 '동방

신기 사태'는 또 다른 분수령을 맞게 됐다.

동방신기 멤버 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은 최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

약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동방신기의 해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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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는 일본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동방신기

는 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진구외원 불꽃놀이 축제' 참석차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동방신기는 '진구외원 불꽃놀이 축제' 참석 외에 8일 에히메, 22일~23일 도쿄, 29일~30일 오사

카 등지에서 일본 콘서트를 펼칠 예정이다. 또 8월16일엔 서울 올림픽주경기장에서 SM엔터테

인먼트 소속 가수들과 함께 'SM타운 콘서트'를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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